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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

 가사는 1935  11월에 우 (徐雨錫)  행  속 자본 <규 보감>에 ‘ 자 가’라는 름

 어 는 규 가사(閨房歌詞) 다. 작자  작 연 등   있지 나, 작품  

 를 는 헌  격  보  우리나라가 일  억 에  벗어나 복  뒤, 여  양

 많  읽  가사  단 다. 가사  목에 보 는 ‘슌 ’  자어  임  실 다. 

에  목에 보인  자어는, ① ( )  (德)  뜻 는 ( 德), ②  , 는 

짐없  도  행 는 일  미 는 (純德), ③ 후(淳厚)   미 는 (淳德) 등 몇 가지

를 상상   있는 , 가사  작자가 취  자어는 그  어느 것인지 일견 는 가 없지 다. 

작품  내용에   ①에  말 는 ( 德)  보는 것  타당 다.  에  

 여 간에, 부부간에, 일가 간에 고, 지 ( 之德)과 지심( 之心), 

울러 지사( 之事)를 들    내 움   작자가 여자  ( 德)  노래

고자  도임  간   있다. 그러나  개에 는  ② ③에  말 는 ‘ ’도 곳에 라 

겸  있  읽   있다. 런 에  <여자 가>는   탕   규 여자(閨門女子)

 행실  내용  , 평소  용모  말 , 집 에  과 사, 그리고 객  등 여러 

에  모범  여자 행실  규범    솜  시  내 가사  작  지 다. 노래  

태상 짜임  186  장편 , 그 에는 40여  3․4  가 있 는 지만, 135 에 

는 4․4   주   여 가사 다.  사  개에  과 (過音 ) 내지는 결 (缺

音 )  취용  말미  3․5 , 3․6 , 4․3 , 4․5 , 5․3  등  작 ( 句) 도 보 는 지

만,  같  사는 모  10  미만일 뿐 므 , <여자 가(女子 德歌)>는 4․4 를  여 

풍부  내용  질 있게  여  훈가사  다. 

[원 ]  

규 보감권지사 

자슌 가 

 

천지간 만 에 귀 사 사람 라 

사람마다 귀 는 삼강 그 닌가 

인 지 착 승품 사람마다 갓거니  

강근  자 남 가 다 도다 

양  달  자가 여스니 

날  주신 자 부 부  잇지마라 

부모임게  부자자효 거시요 

간에  우 공 거시요 

부부간에  부 부  거시요 

일가간에  목 지  거시라 

마 에 처 고 골  새겨 어 

자나나 잇지말고 나가나 일 마라 

주니 소냐 주니 소냐 

일자천  말삼 야 겟도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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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에 색인  외모에 들어나니 

름답고 어여다 찬란 사 채여 

얼골  청 니 연지분 색 다 

일신  택 여스니 능나  불버마러라 

취미를 나즉 고  겨가  

말 말삼 공 고 말 말  삼심 라 

마지못  마듸 마지못  답 

자쓰나 어쓰나 삼  잇지마라 

엇지보  그림자요 엇지보  헛갑 라 

단  행  태임  그 닌가 

요  태도  태사가 분명  

가  부모임  효 라 사랑 고 

싀  고임  효부라 거 고 

일가  척들  노소 시 고 

향당  고 임들  상 시  

지  일 말  공경지심 노나  

사시증상 시 사  일연일도 사에 

내어 새 입고 리목욕 고 

보궤변  새 고 주과포헤 차  

삼 사  상임  지  다 

지  일 말  후 지심 노나  

 난손임  내 

사 객  집마다 일 라 

 지라도 다 말 마러라 

도간  어 니난 도간  를  

손임  차자  간  

 베여내여 다 내 

 러키  그 들 취 야 

당시에 일  죽 에 드리여  

지 지 니 그야 니 그 가 

집 부 들   막심 야 

것 것 다 리고 말삼  종사 내 

허허실실 잡담  쟁불식 싸  

고임게 푸  동 간에 간  

소행  러 니 신 를 어 고 

들  일보   욱 심 여 라 

집 부 들   막심 야 

상 사 폐 고 귀신 도 일 삼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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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가  불공  당불  푸닥거리 

거리 러내여 스 스  고 

실거리 러내여 양 양 낫천놋  

부귀다 남자를 모리 축 들 

상  미워 고 날  실어 니 

생 난니 우 요 나리나니 재 라 

들  일보  욱 심 여 라 

집 부 들   막심 야  

달만  달만  손임 번 게드  

  드노  어사색 승 내여 

집솟틔 개가 엇나 남 집에 어 난고 

입건  입건느니 인  자연쉽도다 

잇 산  지내간들 손임 다시 가 

들  일보  욱 심 여 라 

부 부  심 여 지  일 마라 

맘 맘 다 리고 지심 라 

일 일 다 지고 지사 행 여라 

일즉일즉 일어나  부자리 개여놋  

마루  고 리 고 고 

고양미를  살진  거다가 

솟싯고 솟싯고 리고 를지어 

부모임과 고임  지  양 고 

다락  갈고리를 양편손에 갈 고 

모양  심   가지가지 입 훌  

고 고 도라  에 내여 

근고  가는실  솜시잇게 풀어내여 

양  벼틀우에 색단 일워내여 

청천  말근시내에 갓  헤워내여 

월 폭양볏  날마다 여내여 

삼경 야 푼 에 등잔불  도도 고 

시  속 시  도잇게 지여내여 

부모임과 고임  지  양 다 

지  양  날게  감동 사 

 실  지 야 

웅  몽  자손만당 복 주어 

들 자근 들 소  가라처 

요 우탕 법 고 증사맹 도를 워 

부모임  듯 고 고임  몸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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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  채산  감지공양 

통양억소 효 요 출입부지 공경 라 

명  천만  자자손손 러 라 

拾 十一 二十日印刷 

拾 十一 三十日發行 

◇--------◇ 

不許忠淸北道沃川郡 院 院 二二六番地 

復製編輯兼도雨錫 

◇--------◇發行人 

京城燾 洞二六番地 

印刷人 忠植 

京城燾 洞二六番地 

印刷所鮮光印刷株式 社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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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역]  

천지간( 地間) 만 (萬 ) 에 귀 것  사람 라. 사람마다 귀  는 삼강 (三綱五倫) 그 닌

가. 인 지(仁義禮 ) 착  품( 稟) 사람마다 같거니 , 강근 (强近 )  자, 남 가 다

도다. 

양(陰陽)   달라 여자가 었 니, 늘 주신  자 부 부  있지 마라. 

부모님께  버지 인자 고, 자식 효도  것 요. 간에  간에 우 고 공경

  것 요, 부부간에  부부가 목 고   것 요, 일가 간에  척끼

리 목  뜻  것 라. 

마 에 쳐 고, 골 (骨髓)에 새겨 어, 자나 나 잊지 말고 나가나 잃지 마라,  들 꿀쏘

냐.  들 꿀 쏘냐. 일자 천 (一字千 )  말  야 겠노라. 심에 새   외모에 

들어나니, 름답고 어여 다, 찬란 다  채(光彩)여. 얼  여 빼어나게 청 (淸秀) 니, 

연지분  색 다. 

몸  택 니, 귀  사람 입  감 능라 (綾羅錦 ) 부러워 지 말라. 취미를 나직 고, 색 

좋  (紅 )  겸손 게 갖추고 , 말   말 는 공손 고 히 , 말  어 는  스미

듯 잔잔 라. 마지못   마 , 마지못  는 답, 나 었 나 입   번  말 삼가란 

 귀 잊지 말라. 어찌 보  그림자요, 어찌 보  허 라. 단   행(德行)  주 ( 文

王) 어 니인 태임( 任)  그 닌가. 

행실  얌 여 요 (窈窕)   태도는 주( )나라 부인인 태사( 姒)가 분명 . 

가( 家)  부모님  효 (孝女)라 사랑 고, 시 (媤宅)  시부모님 효부(孝婦)라 꺼 고, 일가

척(一家 戚) 겨 붙  노소 없  공경 여 우러러 사모 고, 향당( 黨)  시부모들 상  없   

히 . 

지 ( 之德) 잃지 말  공경지심( 敬之心)  나 , 사시에 리는 시향( 享)  사 , 

마다  번 릴 일  사(忌祭祀)에 래  새  입고, 리 목욕 고, 보궤(簠簋)  변

(籩豆) 등 를 새  고, 주과( )  포 (脯 ) 등  히 차 , 삼  사  상님  지

  드니라. 

지  잃지 말  후 지심(厚德之心)  나 , 집  에 는 손님 쾌히 . 

상 사 드는  객   집마다 일 라,    달리 지라도, 다 말 말

라. 진( )나라 도간(陶 )  어 니는 도간 를 를 에, 범규(范逵)란 손님께  집에 찾   

에 집  편 가난 고 차 , 리  베어내어,   했 .  러키  그 들 

도간 는 장  뜻 루어 , 당시에  름  역사   죽 (竹 )에 들어있어, 지 지 

니, 그야 어찌 거룩 지 니 . 어떤 집  부 들   없  막심 여, 것 것 다 버리고, 말

 일  삼 . 

 좋고, 어도 그만 듯 잡담 , 다 에는 지 고 싸움 , 시부모님 포 , 동 간(

壻間)에 어지게 간 , 는 행실 러 니, 그 신 (身世)를 어 . 들   일 보  욱 

심 나. 어떤 집  부 들   없   (無禮無義) 막심 야 상  사마  

 폐지 고, 귀신께도 일  삼   찾  부처님께 공들 , 당  불러 어 푸닥거리 일  삼 , 

( )거리 어내어     가 다가 떡  고, 납(稅納)  돈 어내어  냥  냥 남겨

놓고, 장 고 부귀  들 많 를 리  손 모  축 (祝手) 들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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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 미워 고, 늘  싫어 니, 생 는  우 (憂 ) 요, 내리는 것 재 (災殃) 라. 

들   일 보  욱 심 여 라, 어떤 집 부 들   없   (無禮無義) 막심 여, 

 달 나  달 만에 손님  번 게 , 고 작   쪽  들 거리 , 말과 얼 에 드러내고 

 내어, 집 솥엔 개 웠나, 남  집에  는고.  입 건   입 건 , 사람 입에  자연

히 쉽도다.     지내간들 어떤 손님 다시 . 들   일 보  욱 심 여 라. 부  

부  심 여   잃지 말라.  마   마  모  다 버리고 ,  맘 러 라.  일 

 일 다 지고,  일  행 여라. 

일찍일찍 일어나  부자리 개어 놓고, 과 마루  쓸 , 리 고 고, 공양미( 養米)

를 히 고, 살진 욱 꺽어다가 솥 고 달솥 어,  고  지어, 부모님과 시부모님 지

 양( 養) 고, 다래끼  갈고랑  양편 손에 갈라 고, 지택(五畝之宅) 좋  에 심  

 가지가지 잎  훑어 등에 고 리 고 돌 , 에 러내어,  고  가는 실  솜  

있게 풀어내어, 나  량(七樑)  틀 에, 색 단 내어, 청천 ( 泉水) 맑게 른 시

냇 에, 같  헹궈내어, 월  뜨거운 태양 볕에, 날마다 어내어,   에, 등잔불  

도  고,  속  등  에 맞추어  도 있게 지어내어, 부모님과 시부모님 지  

양 다. 지  양  느님 감동 사, 다 히 짝  짓는 리  좋  실, 부부 어 평생 동

 께 삶  지 야, 용맹  웅 (熊羆) 보인 상  꿈  징  자손 많는 복  주어, 들 자근

들 소 (小學) ( 學) 가 쳐 , 

요 (堯舜)과 우(禹)  탕 ( 王) 인들  법  고, 자( 子) 증자(曾子), 자사(子 ) 맹자(孟子) 

인들  도(道)를 워, 부모님  뜻  고, 시부모님 몸  러  부모님  부 어 살

고, 나  캐고 고  낚  좋  식 공양 여,  게 고 가 움 어 주는 효 요, 출입에 부

추  어버 께 공경 라.  명   천 만  도  자자손손 를 어 자손만  러

라. 

본자료는 행 부  보 진 원  가DB사업  축  재산입니다. 

담양  공식 인 허가 없    일부 는 체를 복 , 송, 포 거나 변경 여 

사용   없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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